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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연말까지 매월 신용대출 증가폭 2조원대로 관리" 연합뉴스

은행권이 연말까지 매월 신용대출 증가 폭을 2조원대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 올해 8월 금융당국의 경고 속에 은행권은 신용대출 자율 규제에 돌입....

은행들은 주력 신용대출 상품을 중심으로 대출 한도·우대금리 축소....  고신용자 기준으로 연 소득 대비 대출 한도는 200%에서 150% 이내로 작아져... 

마이데이터 1차 예비허가에 5대은행·네이버·카카오 등 신청 조선일보

마이데이터 사업에 1차로 예비허가를 신청한 기업이 35곳에 달해... 국내 5대 은행 모두 참여...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도 출사표... 

마이데이터 심사는 예비허가 심사(2개월)와 본심사(1개월)로 나눠 진행... 금융당국은 내년 초 마이데이터 사업자 자격 부여 예정... 

5대금융지주 통합 인증서 추진… 빅테크 대항 연합전선 꾸리나 파이낸셜뉴스

5대 금융지주가 공동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자인증서 통합 작업에 나서... 새로운 경쟁자로 부상한 빅테크와 경쟁 기반 마련... 

"특히 빅테크 등이 금융 및 결제 시스템을 바탕으로 전자인증서 시장도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의 이같은 움직임은 의미가 있다"

빚투·영끌·전셋값 급등에…9월도 가계 ‘빚잔치’ 국민일보

가계대출이 9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폭(9조6천억원)으로 늘어....공모주 청약 및 전셋갑 급등세 영향....기타대출 증가세는 잦아드는 모양새...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 코로나19사태와 정부의 금융 지원 조치 영향... 

'보험료 카드납부' 거절하는 보험사… 결제수수료, 얼마길래 머니S

보험료의 카드결제 비중이 여전히 낮아 소비자 불편이 지속... 보험료 카드결제 비중은 생명보험사 3.9%, 손해보험사는 22.7%에 그쳐... 

보험업계는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면 보험사의 사업비가 인상되며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 

삼성생명, 신입 설계사 이탈 어쩌나…반전 카드 '사활' 데일리안

삼성생명 신입 보험설계사 3명 중 2명 가까이가 채 1년을 버티지 못하고 영업을 포기... 삼성생명의 13월차 설계사 등록 정착률이 38.8%로 최저... 

"손해보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액 상품을 다루는 특성 상 생보업계는 실적에 있어 설계사 역량의 중요성이 여전히 크다"

유동성 관리 나선 증권사 CP 발행 확대 파이낸셜뉴스

주요 증권사들이 만기 3개월 이상의 기업어음 발행을 늘려…8개 증권사 CP 잔액은 9개월만에 44% 증가... CP발행잔액 규모는 신금투, 메리츠, 하나금투 순....

"지난 3~4월 단기자금 시장 경색이라는 학습효과로 선제적으로 조달에 나서고 있다"

국감장 선 대신·NH증권 대표…"외압 없었다" 뉴시스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 판매사 대신증권과 NH투자증권 대표가 출석...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는 옵티머스 관련 외압 의혹 부인... 

라임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 오익근 대표는 판매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개인적인 연관은 없다고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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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
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
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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